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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키는  선 긋기
	: 싫다고 말해도 되는 이유
	참는 게 익숙해진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

	Q. 우리는 왜 ‘싫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거절하면 분위기 깨지잖아..”
	Q. 내 감정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참는 것이 일상이 된 순간
	Q. 내 감정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소리 없이 쌓여가는
	A. 거절은 관계를 깨는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감정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A.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불편함을 표현할 권리
	원하지 않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할 권리
	나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권리
	HOW TO ㅣ 거절이 어려운 당신에게

	거절은 짧고 분명하게,  담백할수록 강력합니다.
	이런 순간이라면, 망설임 없이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거절의 신호
	정당한 선
	선을 긋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타인’ 사이  선을 긋는 행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타인이 아닌,  ‘내 마음’을 우선으로
	오늘 하루만큼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감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계정 팔로우하고 일상 속 인권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